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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골목상권지키는건함께해야가능”

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

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
기 대선이라는 격변의 정치 국면 속에
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
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.�
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“위대한

국민께 경의를 표한다”며“무너진 민
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,�분열된 사
회를 통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
을 이끌겠다”는 각오를 밝혔다.
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4월 4일 헌법

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

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
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국민의 압도적
선택을 받았다.�
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·

경북과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에서도
과거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

지역 통합의 기반을 다졌다.�
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

전국적인 민심의 흐름을 입증했다.
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실용주

의 경제관을 중심으로,�성남시장과 경
기도지사로서 축적한 행정 경험을 특

히 강조해 왔다.�
이번 승리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

한 지지뿐 아니라,�정권의 위기와 국
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변화를 갈망한
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.
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대내외

적으로 중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.�
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저성장,�청년

실업 등 고질적인 구조 문제와 함께,
비상계엄 사태로 불신이 깊어진 정치
권의 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국민통
합이 절실한 과제다.�
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

과 미·중 갈등,�그리고 도널드 트럼
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
야 하는 복합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된
다.

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
신뢰를 회복하고,�흔들리는 경제를 다
시 일으켜 세우며,�진보와 보수로 갈
라진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사적 과제
를 안고 출발한다.�
국민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

면서 그 혼란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
다시 세우고,�대한민국이 세계 속에
도약할 수 있는 시대의 길잡이로서 그
의 통합과 선구자적 혜안의 리더십에
주목하고 있다.�� /이만호 기자

민주당대선후보로서는네번째…국민통합·국가부흥으로‘국민주권새시대’개막

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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